
- 1 -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21년 6월 20일(일)

총 3매

담당
부서 청년정책과 담당자

∙청년정책기획팀장 이진오 ☎440-4171
∙담당자 김예진 ☎440-4173

사진 □ 없음  ▣ 있음 참고자료 ▣ 없음  □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한자리에 모여‘청년이 만드는 인천 청년정책’
 - 인천 청년 네트워크 위원, 20여개의 정책 제안 -

- 인천청년문화테이블, 빅데이터를 활용한 취업 매칭 등 정책 제안 -

- 청년이 머물 수 있는 일자리와 교육·주거·문화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18일 인천 스타트업파크에서 ‘청년이 그

리는 인천 청년의 미래’라는 주제로 ‘2021년 인천 청년정책 제안 

보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행사를 주관한 인천 청년 네트워크(2기)는 작년 8월에 발족해 인천 정

책 홍보 및 모니터링 뿐 만 아니라 지역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

한 활동을 해 온 인천시 청년 협의체이다.

이날 행사에는 박남춘 시장이 참석해 네트워크 청년 위원들이 직접 

제안한 정책 발표를 듣고, 코로나19 확산이 야기한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와 이로 인한 청년 취업난, 주거 문제 등 지역사회 현안에 대해 

참석한 청년 위원 및 군·구 청년 대표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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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인천 청년 네트워크(2기) 위원들은 인천시 청년 협의체로 활동

하면서 총 20여개의 정책을 제안했는데, 그 중 분야별 4개 정책을 선

정해 이날 발표했다. 

문화예술 분야는 ‘인천청년문화테이블 운영’, 취ㆍ창업 분야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온라인 취업 매칭 시스템 구축’, 참여ㆍ권리 

분야는 ‘기초ㆍ광역단위 청년협의회 구성’, 주거ㆍ생활안정 분야는 

‘청년 맞춤형 재정 설계 지원’에 대해 제안했다.

 

박남춘 시장은 “청년 문제는 더 이상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사회 생존의 문제로 바뀌어 가고 있다”며 “인천이 지속 가능한 성

장을 이루려면 청년이 머물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이 원하

는 일자리와 교육·주거·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

해야 한다”고 말했다.

 ※ 관련 사진은 인천시 홈페이지‘인천시 인터넷방송’(http://tv.incheon.go.kr/) ‘포토인천’에 게시

http://tv.incheon.go.kr/

